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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요약
ㄴ

 본 연구는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수천년간의 정치행정시스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였다. 현재 민주주의 정치시스템과 관료제 행정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의 절대왕정이나 봉건제의 특징도 다시 분석할 필요도 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시스템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인류는 여전히 더 나은 정치시스템을 기획해내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정치행정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으며 사회정의와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정치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정치행정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먼저 장기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필요조건은 현 

정치행정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특성과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서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와 부합해야 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정치행정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공리를 제시하였다. 공리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은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두 대립자가 각자의 상호 모순을 인지하고 시공간 차원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는 동태적 모델이다. 향후 본 모델을 검증하고 실용화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제어: 서비스주의, 정치, 행정, 민주주의, 관료제, 서비스철학,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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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좋은 정치행정시스템을 가진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개인과 조직은 행복도와 성취도에서 큰 차이

가 있다. 본 연구는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지속가

능한 정치행정시스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수천년간의 정치행정시스템 경험을 토대로 새

로운 장기 지속가능 모델을 구축하였다. 현재 민주

주의 정치시스템과 관료주의 행정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

서 현대사회 관점에서 과거의 절대왕정이나 봉건제

의 특징도 다시 분석하여 활용할 필요도 있다. 민주

주의가 최선의 시스템이 아닐 수 있음을 점차 인지

해가고 있으나, 인류는 여전히 더 나은 정치시스템

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

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정치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

으로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

다. 장기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의 요건을 먼저 

제시하였다. 우선 현 정치행정시스템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특성과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

스템은 인류를 위한 시스템이므로 인류사회의 공통

원리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인

류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인류

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

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제 2 장에서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분석하고, 민주

주의와 관료주의 및 역사상의 공화정과 봉건제 등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사상가들의 이론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현 정치행정시스템의 거

시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개

인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자연과 인간세계의 공통진리에 기반을 

둔 정치행정시스템의 기본 공리를 제시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새 시스템은 서비스주의로 

명명되었으며,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5 장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토의를 수

행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하였다.

2. 현대사회와 정치행정시스템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대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안정적 시

스템이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를 아래 그림 <Fig.2-1>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도출하였다. 즉 현재의 주류 시스템인 민주주의와 

관료주의시스템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대 및 미래사회의 본질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

운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였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

은 인류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므로, 인류사회와 세계의 

공통원리를 분석하여 시스템 디자인에 반영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같은 도출 프로세스를 도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Fig.2-1. A Process of Constructing a New 

Governanc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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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현대사회의 특성과 본질

정치행정의 대상이 되는 현대는 정신적 기반이 

과거와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Kim, 2020). 

19세기 후반에 프리드리히 니체(1844-1900) 등이 사

상에서 현대의 흐름을 만들어 낸 이후, 20세기에 들

어 문학과 예술과 순수학문에서 제임스 조이스

(1882-1941)와 T.S. 엘리어트(1888-1965), 이고르 스트

라빈스키(1882-1971), 마르셀 뒤샹(1887-1968), 이사

도라 던컨(1877-1927), 앨버트 아인슈타인(1879-1955)

과 베르너 하이젠베르크(1901-1976) 등이 현대의 흐

름을 만들어 냈다. 200여 년간의 산업혁명에 힘입어 

과학기술 진보와 함께 인류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

로워지고 대중들이 보다 자유로워진 보편적 문명사

회가 되면서, 자유와 평등이 현대의 진정한 주류 정

신으로 부상하였다. 니체에게 ‘세계는 서로 다른 

무수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천차만별의 무

수한 사물들의 구성’ 이었으며(Lamprecht, 1963), 

니체가 중요시한 가치는 ‘강자에 비해 약자를 보호

하는 법칙이 있어야 하고, 힘이 아닌 정의가 지배해

야 하며, 모험적인 사람이 아닌 겸손한 사람이 세력

을 가지는 것(Yang, 2012)’이었다. 이러한 사상으로

부터 탈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포스트모던 사상들이 

대거 탄생하였고, 더욱 구체적으로 현대적 사상체계

가 구축되었다. 특히 질 들뢰즈(1925-1995)는 세계는

대립이 아닌 차이일 뿐이라는 리좀(rhizome)적 세계

관을 제시하며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동등한 수준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현대의 정신임을 강조

하였으며, 알프레드 화이트헤드(1861-1947) 등은 우

주 내 모든 사물들이 연결된 유기체이므로 모두 변

화과정에 있고 중심은 없다는 유기체 사상을 제시하

였다. 이와 같이 현대의 세계관은 ‘세상은 모두가 

여러 차원에서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이고, 접속과 

단절이 자유로운 곳’이라는 것이다. 현대의 사상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전 세계

가 실시간으로 연결된 현대의 초 연결 사회와 잘 부

합하고 있다. 이런 세계에서 늘 변화하는 것이 인간

의 욕구이므로, 현대 경제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20). 아인슈타인이 

상대적 시공간 세상으로 변혁을 이루어 낸 이후, 닐

스 보어(1885-1962)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등은 상

보성원리와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해내며 기존의 인

과적 결정론을 혁신하는 새로운 세상의 원리를 제시

하였다. 그동안 이 세상을 설명하는 과학이었던 결

정론과 인과론적 법칙이 무너지고 새로운 법칙들이 

현대를 열었다. 현대의 정신은 서로 상반되는 것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정신이며, 세상과 인간에 대한 

생각과 이해의 차원을 높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

다. 상보성원리와 불확정성 원리가 현대의 정신이고, 

이는 19세기 후반부터 발전된 현대적 철학사상과 부

합한다(Kim, 2020). 

현대인의 행복을 위해 현대 정치행정시스템은 이

러한 현대 정신의 기반위에서 설계되고 운영될 필요

가 있다. 즉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임을 인정하고,

이 세상 모든 존재자의 차별 없는 동등한 가치를 인

정하고, 모두가 각자의 행복을 스스로 추구하도록 

보장해주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인과 현대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 사회

적 불평등, 자유의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

템이 될 필요가 있다. 

2.2 민주주의시스템 분석

 민주주의(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

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현재 대다수 

국가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결정과정에 참

여하지는 않고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대의(代議)민주주



서비스연구, 제11권 제2호, 2021.6

4

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모

든 국민이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

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

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

야 하고,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20a). 민주주의는 많은 장점과 함께 단점들도 가지

고 있다.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히 아리

스토텔레스(B.C. 384 ~ B.C. 322), 키에르케고르

(1813~1855), 토크빌(1805~1859) 등의 비판이 의미

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가 그 자체로서 목

적이 되어야 하므로 지리적으로나 인구수로나 사람

들이 서로를 알 수 있고 자신들의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회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복잡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그래야 그

자체가 목적인 프락시스(prāxis: 실천)가 된다는 것이

다. 그 목적이 행위와 다른 포이에시스(poēsis: 제작

(制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으로 규모의 적정 수준이 논의

된다. 또한 그는 평등의 개념을 수(사람수)에 의한

평등과 재산에 의한 평등으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수를 기준으로 하는 평등은 민주주의, 재산을 기준

으로 하는 평등은 금권정치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는 모든 것을 조금씩 다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다. 재산, 교육, 사람수 등 여러 주요 요소가 권력

분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 사

람수에 의한 민주정치가 아니고 제한적 민주정을 최

선의 정치 형태로 제시한다. 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

가이되, 민주적 양의 원리와 귀족적 질의 원리가 혼

합된 정치 체제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그는 중산층

이 가장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여론과 지적인 행

정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키에르케고르는 민주주의가 현실에 있어서 데마고기

(demagogy:선동정치가가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정

치적인 의도로 유포시키는 선동적 허위선전)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특정 견해를 강요당함으로써 개개인

의 인격적 진실성이 위협당하는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쉴 새 없이 일에 바쁜 부르주아만이

아니라 역시 바삐 돌아다니면서 훨씬 더 머리가 텅 

빈 아마추어 정치인들이 함께 사회를 지배하면서 삶

에 대한 진정한 실존적 태도를 몰아낼 것이라는 분

석이다. 인간은 정치와 사회생활에서 비 본질적인

것에 빠져서 자신을 상실하기 쉬우며, 삶에 있어서

보다 깊은 관계가 상실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Skirbekk, G. & N. Gilje, 2016). 
토크빌은 1830년대의 미국을 관찰한 후 그의 대

표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잠재되어 있는 민주

주의의 위험을 통찰하였다. 먼저 민주주의는 물질주

의를 낳는다고 하였다. 개인이 평등하게 되므로 서

로를 판단하는 단순한 기준이 물질, 재산 등이 될

것이라 본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질투와 수치심

을 낳는다고 보았다. 모든 시민이 큰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평등한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자신

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는 것이다. 가끔은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하지만 예

외가 규칙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들은 정신이 피폐

해지며 질투와 수치심이 만연한다는 것이다. 세 번

째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독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수 집단이 소수집단에 대해 매우 가혹하

고 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수의 주장이 옳고

우수하고 진정한 미덕이라 할지라도 해도 다수 보통

사람들의 평준화 본능으로 소수는 무시된다는 것이

다. 네 번째로 민주주의는 권위에 등을 돌린다고 보

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마음에 평등을 편애하는

악취미를 조장하고 그로 인해 약자는 강자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어떤 사람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를 거부한다는 것

이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 편으로 너무 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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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사고의

자유를 잠식한다는 것이다. 이웃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군중의 지혜를 순진하게 신

뢰하는 경향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러한 댓가를

감수할만큼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이지만 개선의 여

지가 크다는 것이다(The School of Life, 2016).
현대 인류사회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의민주주

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제로 인한 문제들

도 있다. 우선 대리인 문제가 있다. 생업에 바쁜 시

민들의 정치 참여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위

임하게 되는데, 대리인은 자신의 대리 본분에 충실

하기 보다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권한을 위임한 시민이 대리인의 이

기적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으므로

(가끔씩 있는 선거나 희소한 국민소환제 등을 제외

하면), 시민과 대리인과의 괴리는 점점 커진다. 대리

인 그룹은 집단화되어 대리인 집단의 이익을 위해 

더욱 힘을 강화한다. 규모가 커지고 경제사회가 더

욱 복잡해지면서 생업에 바쁜 시민들의 정치 행정 

참여 비용이 점점 높아져서 참여 빈도와 참여 밀도

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대리인들의 힘은 더욱 증

대된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대리인의 작은 잘못

을 바로잡는데도 시민들은 매우 큰 힘을 써야하는

등 상호 불균형이 심화된다. 시민들이 참여가 축소

되면서 대리인들의 힘은 증대되고, 대리인 집단은

더욱 정치행정시스템을 복잡하게 하여 일반 시민들

의 참여 의지를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행위할 수 있

다. 평등이 위협받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함께

운영되는 대다수 민주주의시스템에서는 힘의 불균형

이 심화될 수 있다. 이를 태극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Fig.2-2> 및 <Fig.2-3>과 같다.

Fig.2-2.  A Current Democracy Model 

Fig.2-3.  Democracy and Capitalism Model 

즉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되면 토크빌이 제

기한 문제들의 심각성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위
그림 <Fig.2-3>과 같이 정신 권력이 쇠퇴하고 물질

권력이 큰 힘을 가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따라서 대의 민주주의가 오래 진행될수록 대리인 

집단이 권력집단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대리인

집단에 의한 독재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 대리인

들의 정치적 지향이나 사상에 무관하게 대리인 집단 



서비스연구, 제11권 제2호, 2021.6

6

전체가 이익을 공유하며 시민집단과 유리되고, 정치

행정이 대리인 집단의 전유물이 되는 나선형 독재화 

사이클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

현하면 아래 그림 <Fig.2-4>와 같다. 

Fig.2-4.  A Democracy Operation Model 

또한 민주주의는 주권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큰 

권한들로 인해 인간의 이기심(ego) 통제와 세상의

본질적 불확실성인 운(fortune)에 대한 통제에 취약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운과 이기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이 본래

목적대로 작동되도록 참여비용을 줄이고 시민 참여

를 늘리고, 복잡도를 낮추고, 대리인들의 집단이기주

의가 형성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2.3 왕정과 봉건제 관료제 분석

세습 군주에 의한 통치인 절대왕정을 선호한 키

에르케고르의 경우는 전제조건이 온정적 지배체제

다. 지배하는 자들이 정의롭게 온정적으로 자신의 

일을 잘 할 경우에는 일반시민이 복잡한 정치에 참

여할 필요가 낮다는 것이다. 즉 일반 시민은 정치적

인 소란에 주의를 빼앗기지 말고, 본질적으로 중요

한 내적인 삶의 고양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삶이

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목적이 되는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나은 삶이라는 의견이고, 정치활동이 

목적이 되는 행위일때만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배자의 이기심과 비이성이 통제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절대왕정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봉건제는 유럽식 봉건제가 분석대상이 된다. 혈연

에 기초한 종법 질서를 중심으로 통제력을 유지했던 

중국의 봉건제와 달리 유럽의 봉건제는 혈연이 아닌 

쌍무적 계약 관계로 통제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새

로운 시스템 도출에 참고할 수 있다. 영주와 농노로 

이루어진 장원(莊園)을 기초 단위로 하여 각 장원의 

통치자인 영주(기사)는 쌍무적 계약을 통해 상위 영

주(대영주)의 가신(家臣)이 되고 대영주 또한 더 상

위의 영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왕 또는 황제와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어 계층적인 가신 관계가 형

성된 체제인데(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20b), 쌍무적 계약관계의 체계적인 정립 역사로서 

의미를 가진다. 쌍무적 계약관계의 의미는 서비스주

의 민주주의 시스템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료제의 일반적 의미는 행정 권한을 가진 관료

가 권력을 잡고 있는 지배구조를 말한다. 통치의 주

체가 왕에서 시민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통치

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제의 성격이 크게 변하였

다. 시민이 주권자가 되면서 관료제는 국가봉사 계

급이 아니라 공무원적인 직능집단이 되었다. 시민에

게 봉사하는 직능집단은 직업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

라 주로 공모 경쟁에 의해 선출되고 있다. 관료제는

20세기에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주권국가가 그 업

무를 확대 심화시킨 것이 관료제의 거대화를 낳게 

되었다. 국가의 업무는 원래 징세(徵稅)와 형벌을 중

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

되어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기대가 크게 달라져서, 

20세기에는 경제의 규칙 설정, 사회정책, 국가에 의

한 사업경영 등을 일상적으로 실행하게 되었다. 대

외적으로도 징병과 교역을 축으로 하였던 것이 전쟁

으로의 동원ㆍ수행, 세계경제 규칙의 설정이나 그것

에 대한 적응, 세계적인 사업에 대한 대규모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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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관료제의 문제점도 증대

되었다. 20세기 초 막스 베버(Max Weber)가 그린 관

료제에 대한 이상상인 직능적인 유능성, 경쟁적인 

관료의 인적조달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실제의 전

개과정에서 의문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20c), 대다수 국가에서 

관료들의 직업적 안정성이 크게 증대되면서 관료들

이 정치대리인 집단보다 오랜기간 정치행정을 담당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따라서 권력 집단화되

고 있는 상황이다(KBS, 2015; SBS, 2021)

이와 같은 기존 시스템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현

대 사회에 적합한 정치행정시스템의 요건을 아래에 

제시한다. 

3.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요건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으로서의 필요조건은 현대

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

야 한다. 또한 장기간 지속가능하려면 충분조건으로

서 인류사회의 공통 운영원리에 충실할 필요가 있

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도

출을 위한 공리를 본 장에서 제시한다.

3.1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필요조건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은 현재의 민주주의와 관

료제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스템

이라야 한다. 앞서 제2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민

주주의와 관료제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행

정권력과 국민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진 기울어진 운

동장이라는 것이다. 정치권력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는데, 선거 기간이 아닌 대부분의 시간 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거기간 중

에는 선출되기 위해서, 열심히 민의를 대변하는 성

실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기심 본성으로 인해 본인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초년 정치인들은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가질 수 있는

데, 제2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초심은 사라지고 개인의 이

익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국

민으로부터의 견제가 점점 약해지면서, 정치권력 집

단의 이익을 위한 결집과 개인의 욕망 추구가 강해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 권력도 마찬가지다. 권력욕망 충족과 국가사

회 봉사를 위해 공직을 맡게 되는데, 행정부와 사법

부 입법부를 막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

다는 초심을 계속 유지하기 쉽지 않다. 제2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의 견제가 점점 약해

지면서, 각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결집과 개인의 욕망 

추구는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이 정치행

정 권력을 견제하기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

반 국민이 정치권력이나 행정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서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데, 

일상 생업에 바쁜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활동에 시

간과 노력을 투입하기 쉽지 않다.

첫째 이유는 큰 비용 때문이다. 정치행정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정치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에 대해 급여라는 보상을 받고 활동비까지 제공되지

만, 일반 국민들이 정치행정권력을 견제하려고 노력

하는 시간은 자신의 생업을 위한 수입을 온전히 삭

감 당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불균형이 정치행

정권력과 일반국민 간에 점점 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

둘째, 정치행정활동의 복잡성 증대 때문이다. 정

치행정활동과 업무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업무를 이해하고, 정치행정권력 견제활

동을 수행하기에는 점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

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지식이 많고 다양한 

정치행정 대안을 알고 있는 정치행정 권력은 일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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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자신들에 대한 견제 노력을 무력화시키기 쉬

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정치행정 권력이  

자본주의 권력 및 언론 등과 공생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자본

주의 시스템의 특성상 자본을 중심으로 힘이 결집되

는 경향이 크므로, 언론도 자본지배 또는 정치권력

의 영향권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정치권력과 자본권

력의 영향 아래에 언론이 있으므로, 국민들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

은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에 알기 어려우므로, 정

보가 빠른 정치행정권력을 견제하는 활동을 수행하

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행정권력 견제 수단

도 일반국민들이 의미 있게 행사하기 쉽지 않다. 정

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치행정업무가 복잡하기 때

문에 누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자신들을 잘 대변할 

수 있을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생업에 임해야 

하는 시간을 희생하면서 직접적 이익이 불확실한 활

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런 이유로 선거라는 중요한 견제시스템도 헛되이 낭

비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역효과를 내는 경우

도 있다. 예를 들어, 선거로 선출된 정치권력은 자신

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의권을 위임받았기에 자신

의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제도인 것이다. 

이렇게 위임 비용이 과도한 것이 현대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이고, 관료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국민의 권한위임비용이 혜택보다 작아지도

록 할 필요가 있다. 수년에 한번씩의 투표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이후의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현재의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대리인 위임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

는 현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선거기간이 아닌 

대부분 기간 중 시민들의 견제활동에 대한 보상시스

템도 필요하다. NGO나 NPO 등이 후원금을 받아 견

제활동을 수행하는 지금과 같은 제한적 모델이 아

닌, 장기적으로 안정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정치행정권력과 자본 및 언론의 이익 결집

을 표면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내면적 차원에서

도 방지할 방안이 필요하다. 정보가 정확하게 실시

간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자

본의 힘이 제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잡하고 비대해지는 정치행정활동을 단순

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

반 국민들이 작은 노력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정치행정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법제도 차원에서 그리고 도덕성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3.2 충분조건으로서의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은 인간이 운영하는 인간

사회를 위한 시스템이므로 현대의 본질과 세상 공통

원리에 부합해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공통 원리는 인류대표사상, 우주

론, 생명론, 문명론, 예술론 등을 분석하여 도출되었

는데, 우파니샤드의 브라흐만 설명개념인 neti, neti

론(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덕경의 비유비

무(非有非無)사상, 주역과 원자물리학의 태극상보론, 

주역의 음양대대원리, 상반상성론, 동서양 공통철학

인 변증법사상 등 2원 및 3원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상적로는 흘러감과 변해감이 중심사상이라 

할 수 있다(Kim, 2019a; Yi, 2010). 이는 태극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공통 원리를 반영한 현대 세계의 

철학은, 서비스철학으로서 아래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립존재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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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개념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과 동태적 균형이 궁극

의 도(道)가 된다. 이 궁극의 도가 서비스철학이다

(Kim, 2019a). 서비스철학의 인간관은 신 중심과 인

간 중심의 균형 및 변증법적 교류 모델이다. 인간에

게 작용하는 두 힘 중 순종과 온유의 힘은 신 중심 

세계관을 가진 각종 종교에서 강조하는 힘이다. 이 

세상에서의 길흉화복과 생로병사는 절대자의 섭리에 

의해서임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며 순종하는 자세

가 절대자의 뜻이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사상을 수용

하는 힘인 것이다. 다른 하나의 힘은 인간은 이 세

상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 역동적으로 삶

을 살아가는 주체적 존재라는 사상의 힘이다. 이 두 

힘이 자신의 내부에서 조화된 인간이 새로운 사회의 

인간이며, 두 힘이 시간과 공간 축에서 균형과 조화

를 이루고 있는 인간들의 집합이 인류라는 사상이 

서비스철학의 인간관이며 아래 그림 <Fig.3-1>과 같

이 태극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Kim, 2019a). 
정치행정시스템 설계에서는 인류의 역사 발전에 

대한 관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역사관은 한 사회

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인식 및 주요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헤겔은 변증법을 역사철학에 

적용하여 절대정신의 발전과정이 변증법적으로 진행

된다는 역사관을 정립하였으며, 니체는 이 세상은 

신이나 절대정신이 없는 무(nihil)의 세계이기 때문에, 
역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질서 있게 발전하는 것

이 아니고 무작위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Yang, 
2012). 헤겔식의 질서정연한 Normative 변증법에 의

한 역사발전과 니체식의 무작위적 Descriptive 변증

법에 의한 역사발전은 모두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서비스철학은 대립자간의 치열한 균형과 변증법적 

발전 철학이므로 역사관도 아래 그림 <Fig.3-2>와 
같이 태극 화쟁모델로 도시될 수 있다. 즉 역사는 

절대정신을 중심 축으로 하여 이 축을 벗어났다가 

다시 발전된 모습으로 절대정신으로 복귀하는 

Normative한 변증법적 발전의 힘과, 무(nihil) 속성에 

따라 무작위로 진행되는 Descriptive한 변증법적 진

행의 힘이 임계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델이 

서비스철학의 역사관이 되는 것이다. 이 두 힘이 역

사의 주체들에게 동시에 또는 시공간 전체에서 임계

비율로 함께 작용하면서 역사를 진전시키는 것이다

(Kim, 2019a).
 

Fig. 3-1.  The  Human Perspective of Service 
Philosophy

Fig. 3-2.  The History Perspective of Service 
Philosophy

  모든 세상운영의 근본원리는 공통일 가능성이 매

우 높다. 시원을 추적하면 진리가 하나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현대 물리학과 고

대 철학이 만나고 있고, 과학적 귀납적 발견과 직관



서비스연구, 제11권 제2호, 2021.6

10

적 연역적 발견이 일치해가고 있기 때문이다(Kim, 

2019a; Kim, 2019b; Kim, 2019c; Kim, 2019d; Kim, 

2017). 인간이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라

도 진리가 일치하고 일관된다면 그것은 한계를 가지

기는 하지만 공통원리일 가능성이 높다. 공통원리를 

정치행정시스템에 반영해야 국가사회가 장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그리고 자연세계

의 법칙들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설

계기반이 되는 공리를 아래에 제시한다. 

3.3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공리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은 불변의 공리(axiom)에 

기반하여 구축된다. 인류공통원리 기반의 서비스철

학에 의한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공리는 

Kim(2021)의 연구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공리 1]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공간상에

서 연결되어 있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한다. 인간사회가 서비스 네트

워크이므로 위 문장은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

립한다(Lamprecht, 1963; Yang, 2012).

[공리 2] 모든 것은 대립자가 있다. 정치행정시스

템의 주체와 객체들에도 제반 대립자가 있다.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하며, 국가사

회의 근본을 이루는 전제이므로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Lao-Tzu, 1982; Radbruch, 1985; Yi, 

2010). 

[공리(axiom) 3] 모든 것은 변한다. 정치행정시스

템의 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한다. 주역이

나 헤라클레이토스의 고대사상부터 포스트모더니즘 

현대사상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이므로, 정치행정에

서도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Kim, 2019a; 

Kim, 2019b; Kim, 2019c; Kim, 2019d; Kim, 2017). 

[공리(axiom) 4] 변화에는 물리학 법칙이 작용한

다. 즉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한다. 

자연세계의 법칙에 따라 대립자간의 작용과 반작

용에 의해 균형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

이 필요하다. 즉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균형점을 한동

안 벗어난 후에야 반대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 

또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한번 상태가 전환되어 속

도가 붙으면 가속도가 작용하여 크게 균형점을 벗어

날 수 있다.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큰 힘이 필요할 수 있다. 

[공리 5] 인간의 내재적 욕망은 무한하다. 인간은 

외부에서 제약을 가하지 않는 한 욕망 추구를 멈추

지 않는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므로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기 어렵고, 인간의 정신은 무한을 추구하므로 

욕망에 대해서도 한계를 가지지 않는다. 다만 윤리

나 도덕, 법과 제도 등의 외부적 힘에 의해 욕망추

구가 제한된다(Lao-Tzu, 1982).

[공리 6] 인간사회의 무질서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외부의 힘이 가해져야 무질서

도가 감소할 수 있다.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와 운용 연구

11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 고립된 계에서는 엔트로

피(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한다. 개방된 계에서는 엔

트로피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

가 필요하다. 어떤 계의 엔트로피를 줄이려면, 외부

에서 그 계에 물리적인 ‘일(work)’을 해 줘야만 

한다. 예를 들어, 어지러워진 책상을 정리하려면 우

리는 힘을 들여 일해야만 한다(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20d). 정치행정시스템에서도 외부로

부터 오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무질서도

는 계속 증가한다. 

이와 같은 공리들과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필

요조건과 충분조건 요건에 의해 새로운 정치행정시

스템의 구조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

치행정시스템이 세상공통원리인 서비스 철학에 기반

하고 있으므로 이를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으로 

명명하였다. 

4.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

서비스주의는 세상공통원리인 서비스철학에 기반

한 모든 이념을 의미한다.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

템은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두고 디자인된 정치행정

시스템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이러한 정치행정시스

템의 구조(화쟁태극구조), 운용모델(변증법적 모델), 

구현방안(인공지능기반 자동전환모델)을 제시한다. 

4.1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은 앞서 제시된 공리

에 기반하여 그 구조가 구축된다. [공리 2]에 의해 

정치행정시스템의 각 부문에는 두 대립자가 존재하

며, [공리 1]에 의해 이 두 대립자들은 서로 연결되

어 있으며 인류공통원리에 따라 대립자 각각은 자체 

모순을 내부에 가지고 있다. [공리 3]에 의해 두 대

립자들의 상태는 계속 변화해간다. 내부의 모순이 

심화되면 모순이 외부로 드러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간다. [공리 4]에 의해 변화는 균형점을 넘어가며 계

속 진행된다. 자체 모순이 과도하게 심화되는 상황

으로 전개된다. [공리 5]와 [공리 6]에 의해 외부에서 

힘을 가해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또한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은 서비스철학에 

의해 그 구조가 구축된다. 두 대립자들간의 철저한 

대칭 균형이 기반이 되며, 두 대립자가 서로 대립면

을 공유하며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모델이다. 두 힘이 임계점 부근에서 균형을 이루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과정이 시공간상에서 변

증법적으로 진행된다. 완전한 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시소처럼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쪽 힘이 강해져서 다시 반대로 균형을 잡아가는 동

태적 균형 모델이다. 서비스주의는 태극 모델이다. 
대립자의 한 쪽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지만, 자신

의 입장에 모순을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고, 반대

쪽 입장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두는 모델

이다. 결론적으로 서비스주의는 화쟁(和諍) 모델이다. 
상반되는 두 대립자가 서로 다른 둘이 아니고 사실

은 하나의 다른 측면임을 알고 상호 발전을 위한 과

정에서 화(和)와 쟁(諍)을 번갈아 사용하는 모델이다.
새로운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는 정

치행정철학, 정치행정인간, 정치행정방법 등 세 가지 

관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서비스주의 정치철

학은 대립되는 두 힘이 대립면을 공유하면서 시공간

상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조화정치철학이

다. 개인존중과 공동체존중이라는 두 대립 가치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델이다. 서비스주의에 

의해 대립면에서 변증법적 사이클이 매우 짧고 빠르

게 진행되는 모델이다. 서비스철학 기반이 정치행정

주체들에게 공유되어 있으므로, 전환이 쉬운 것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철학은 아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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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과 같은 화쟁태극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Fig. 4-1  The Servicism on Political Philosophy

또한 서비스주의의 정치행정인간 모델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대립되는 두 힘이 대립면을 공유하면서 

시공간상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조

화정치행정인간이다.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을 발휘

하면서 권력지향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형과 

또 하나의 내면의 본성인 이타심을 발휘하면서 타인

을 포용하며 공동체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인간형이 

대립면을 공유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모델이다. 
서비스철학에 의해 대립면에서 변증법적 사이클이 

매우 짧고 빠르게 진행된다. 어느 한 인간 또는 어

느 한 사회에서 하나의 힘이 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주의의 사상적 기반에 의해 임

계점 부근의 안정상태로 빠르게 회복된다. 정치행정

시스템이 임계점을 벗어나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이 매우 낮고, 안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계

속 증대되는 모델이다. 사회적으로 내적 균형을 이

룰 수 있는 힘이 점점 증대되는 모델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인간형은 아래 그

림 <Fig. 4-2>와 같은 태극구조의 화쟁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Fig. 4-2  The Servicism on Homo Politicus

서비스주의의 정치행정방법은 직접참여비용 절감

과 대리위임비용 절감의 힘이 대립면을 공유하면서 

시공간상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조

화모델이다. 직접참여하면 많은 이슈에 개인의 의사

가 개진되어 정치행정활동이 프락시스가 되지만 생

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에게는 큰 참여 비용이 발생한

다. 한편 위임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대리하게 하면 

개인의 기회비용이 커진다. 대리인이 위임 받은 권

한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비스주의에 의해 두 힘이 대립면을 공

유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어가며, 대립면에서 변증

법적 사이클이 매우 짧고 빠르게 진행된다. 서비스

주의의 철학적 기반에 의해  서로 자신의 입장에 모

순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 반대편 대립자를 위한 

포용 공간을 확보해둔 시스템이므로, 균형상태로 빠

르게 복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주의 정치행

정방법 모델은 아래 그림 <Fig. 4-3>과 같은 태극구

조의 화쟁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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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The Servicism on Participation

즉 위임대리비용이 커지면 직접참여를 늘려 위임

대리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직
접참여비용이 효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커지면 위임

대리시스템의 비중을 늘려 균형을 유지한다. 대의민

주주의 시스템 초기에는 직접참여 비용보다 직접참

여 효과가 크므로 직접참여가 중심이 되고, 시스템

이 안정화되면 대리인들이 양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정 역할을 대리하게 되므로 위임대리가 중심이 된

다. 현재 대다수 국가들에서의 민주주의는 위임대리

가 중심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치행정 대리인(정치인과 관료)들이 이익

을 공유하면서 일반 시민과 대립자가 된다. 즉 일반

시민의 위임대리비용이 매우 커지는 것이다. 이 상

황이 되면 균형을 회복하려는 힘이 작용하여 직접참

여비중을 늘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리인 집단이 

견고한 이익 공유 집단이 되면 일반시민의 직접참여

가 제한되어 참여 비중 늘리기가 쉽지 않으나, 서비

스주의시스템에서는 대립자들이 상호모순을 인지하

고 있으므로 균형 회복이 용이하다. 
이러한 서비스주의는 확률적 차원을 수반한다.  

서비스주의시스템에서는 두 개의 상반되는 힘과 상

반되는 가치의 대립면을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있으

므로 상황 변화에 따라 확률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 

 

4.2 새로운 정치경제시스템 운용모델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은 두 대립자들의 상

호 작용이 변증법적으로 진행되는 모델이다. 서로의 

단점과 장점을 잘 인지하고 있어, 자신의 장점을 발

휘하는 시간과 공간에서도 대립자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둔 모델이다.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한 평등의 가치를 

반영하고, 공동체를 존중하면서도 개인의 권리 존중

이 살아있게 한다. 이기심과 권력지향성을 인정하면

서도 이타심과 상생지향성이 발현되도록 한다. 직접

참여비용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되 위임대리비용이 

크지 않도록 한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힘을 더 

강하게 작용시키며 항상 균형과 대칭을 향해서 힘이 

작용한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Fig.4-4>와 같이 나선형 정반합 사이클로 표현할 수 

있다. 

Fig. 4-4  The Servicism Operation Model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를 더 존중하며 직접적 정

치 참여를 중심으로 시작한 정치행정시스템의 경우, 

자유가 확대되고 직접 정치 참여가 증대되면서, 이

에 내재된 모순을 인지하고 점차 평등과 위임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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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증대되어 가는 1/4 분면 사이클에서 시작

하는 경우,  [공리 5]와 [공리 6]에 의해 개인의 이기

심 추구가 증대되고 정치행정시스템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공리 3]의 변화 원리와 [공리 4]의 반작용 

원리 및 [공리 6]에 의해 균형을 회복하려는 반대쪽

의 힘이 작용한다. 그러나 [공리 4]의 관성 법칙에 

의해 균형점을 벗어난 시점에서 균형 회복 노력의 

결과가 나타난다. 평등 및 위임대리가 중심이 된 정

치행정시스템으로 이전되어 상당기간 진행하는 2/4

분면 사이클로 이동한다. 2/4분면에서는 [공리 4] 관

성의 법칙에 의해 평등과 공동체 중심성이 계속 강

화되고 개인의 권리가 위축되면서 위임대리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다시 [공리 3]과 [공리 6]에 의해 균

형을 회복하려는 반대쪽의 힘이 작용한다. 이전 사

이클에서의 문제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시 자유와 

직접참여 중심 모델을 회복하는 3/4분면 사이클로 

진행한다. 다시 [공리 5]와 [공리 6]에 의해 개인의 

이기심 추구가 증대되고 정치행정시스템의 무질서도

가 증가한다. [공리 3]의 변화와 [공리 4]의 반작용의 

힘, 그리고 [공리 6]에 의해 균형을 회복하려는 반대

쪽의 힘이 작용한다. 다시 [공리 4]에 의해 균형점을  

벗어난 시점에서 균형 회복 노력의 결과가 나타난

다. 공동체와 평등 및 위임대리가 중심이 된 4/4분면 

사이클로 이동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공

리 3]과 [공리 6]에 의해 정치행정 상황이 변하면 다

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및 직접참여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커진다. 그러면 다시 1/4 분면 사이클로 이

동하여 다음 변증법적 사이클을 진행한다.  평등과 

공동체 중심에서 시작하는 정치행정시스템의 경우에

도 동일한 순환 과정을 거쳐서 변증법적 사이클을 

진행한다. 

현대 정치행정시스템에서는 두 대립자인 직접참

여와 위임대리의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경우는 거의 없다. 대한민국 태극기를 사용하여 상

황을 표현하면 직접참여시스템이 절대 우위인 건괘

(왼쪽 위의 3개 효 모두가 양(-)효)인 경우는 거의 

없고, 또한 위임대리가 절대 우위인 곤괘(오른쪽 아

래의 3개 효 모두가 음(--)효)인 경우도 거의 없다. 

대다수의 경우가 리괘(왼쪽 아래에 있는 내부가 음

효, 외부 2개가 양효)이거나, 감괘(오른쪽 위에 있는 

내부가 양효, 외부 2개가 음효)인 경우다. 외형적으

로는 직접참여시스템이지만 내면의 위임대리시스템

이 받쳐주고 있는 리괘형 시스템이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위 그림 <Fig.4-4>에서 1/4 분면

과 3/4 분면은 직접참여 중심에서 위임대리 중심으

로 전환되는 사이클이고, 2/4 분면과 4/4 분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전되는 사이클이다. 

  이와 같은 2차원 운용모델에 추가하여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3개의 차원을 더하여 서비스주의 정치행

정시스템 운용모델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Fig. 

4-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ig. 4-5  The Servicism Operation Model on 
Time Space People Dimension

  위 그림에서와 같이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은 

변화되는 시공간상에서 인간의 의지를 반영하며 변

증법적 모델로 운용된다. 이 운용모델에서는 5개의 

힘이 작용한다. 개인의 힘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와 

참여의 힘, 공동체의 힘을 중심으로 하는 평등과 위

임의 힘, 시간의 힘, 공간의 힘, 인간의지의 힘 등 5

개의 힘이 변증법적으로 작용하는 모델이다. 앞의 

그림 <Fig.4-4>에서 제시한 두 축의 나선형 발전 모

델에, 3개의 축이 추가되어 복합된 변증법적 진행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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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이 된다. 세상공통원리에 의하여 이 복합모델은 

확대와 수축을 번갈아가며 진행한다. 즉 어느 한 방

향으로 발전되다가 한계에 이르면 모순을 해결하는 

반대방향으로 선회한다. 반대 방향으로의 선회를 미

리 예측하고 선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용모

델이다. 5개의 힘이 모두 독립변수이므로 두 대립자

를 x축, y축으로 표현하고, 인간 시간 공간 축을 각

각 독립적인 m, n, l 축으로 표현하면 5차원 모델이 

된다. 선행연구(Kim, 202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5

차원 모델은 확정적인 해답을 가지고 운용할 수는 

없으므로 불확실성을 내포한 근사한 솔루션이 대안

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 불확실성이 내포된 인공지

능 기반의 정치행정시스템 구현방안을 제시한다. 

4.3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 구현방안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은 이기심과 권력지향

성 등 인간 본성의 한계로 인하여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시간과 공간 등 관련 변수가 많고 시스템이 복잡하

여 법제도만으로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어렵다. 이기

심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인간은 권력에의 욕망

과 공포에 취약하여 서비스주의 시스템을 잘 운용하

기 쉽지 않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정치행정권력을 

견제하는데 과도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

록 과학기술의 활용도 필요하다. 국민들이 비본질적

인 정치권력 다툼에의 참여 등 불필요한 곳에의 에

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인생의 대부분 시간을 행

복추구에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

다. 국민이 내적으로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로운 제도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불확실성이 가미된 인공지

능 시스템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불확실성이 반영된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인간의 한계로 인

한 이성성과 비이성성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이다. 

Kim(2021)이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구현방안에서 

제시한 자연대리자로서의 인공지능 활용시스템이 정

치행정시스템 구현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대립면을 

공유하는 법과 제도가 제정되어 있으며, 어느 한쪽

이 적용되는 시점과 반대쪽이 적용되는 시점을 자연

대리자인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특수한 상황, 즉 두 힘이 철저한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두 제도가 동일한 시스템이 된다. 두 힘

의 현재 강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 두 힘이 차이나

는 정도,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시스템이 내장하고 있다. 정치

행정 관련 각종 지표들이 사용된다. 직접참여비용, 

위임대리비용, 정치적 자유도 및 불평등도 등의 증

감 수치는 물론이고 개인의 권리 및 행복도 등도 계

산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 과정 및 

결과에 특정 집단이 영향을 미치거나 조정할 수 없

도록 확률시스템을 내장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한다. 인간이 자연과 신 앞에 평등하듯이 불확실성 

앞에서도 평등하도록 알고리즘이 구축된다. 

정치행정시스템 통제 주체도 인간이 자연과 지위

를 공유하도록 한다. 자연의 원리를 내장한 인공지능

을 활용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Fig.4-6>과 같이 자

연의 원리라고 분석된 알고리즘을 내장한 인공지능

과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들이 정치행정시스템 운용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변증법적으로 공유하는 것

이다(Kim, 2021). 

자연원리의 대리자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설계는 인

간의 지혜를 반영하여 진행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된

다. 우선 의사결정 모델은 자연의 원리를 따른다. 자

연의 중심 원리인 불확실성이 주요 요소가 되며, 대

칭성과 조화성 등의 자연원리가 철저하게 구현된 시

스템으로 설계된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 개념도 반영

하여 시스템이 설계된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

연의 원리를 겸손하게 수용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된

다. 인간의 비이성성과 이기심을 인간들의 자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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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스스로 통제하기는 어려움을 인정하고, 자연원

리를 활용하여 인간들이 모두 윈윈(Win-Win)하는 행

복한 모델로 구축하는 것이다.

Fig. 4-6  The Servicism Control Model

5. 토의 및 과제

본 연구는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정치행정시스

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수천년간의 

정치행정시스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

능발전 모델을 구축하였다. 현재 민주주의 정치시스

템과 관료제 행정시스템이 인류사회의 주류를 이루

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현대세계

는 더 좋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민주주의 시스템

을 운용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으며 사회정의와 공정성 차원에

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

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정치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

으로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

다. 현 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

하였다. 도출된 모델의 구조와 운용모델을 제시하였

다. 시스템 구현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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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a model of a sustainable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that 

will enhance human happiness. A new long-term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over the past thousands of years. 

Currently, th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the bureaucratic administrative system dominate, but they 

are facing many problem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experienced 

by human society, and derived a model of a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that is ideal for the 

present and future societies and is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The necessary condition should be a 

model that can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It must be a model 

that is faithful to the characteristics and essence of modern society. And as a sufficient condition to 

ensure long-term sustainability, it must be based on the common principles of human society.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analyzing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new system, 

the axioms that are the basis of the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were presented. Based on the 

axioms, the structure and operation model of a new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were derived. 

The derived model was named as a servicism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It is a dynamic model 

in which two opposing opponents recognize each other's contradictions and balance them dialectically in 

the space-time dimension. 

Keywords: Servicism, Politics, Administration, Service Philosophy, Democracy, Bureaucracy, 
Artificial Intelligence




